
적층식 랙에 대한 의견

1.국토부의 적층식 랙 규정에 대한 질의 회신(2025.5.20.)
ㅇ 물류센터(창고시설) 내에 설치하는 적층식 랙(한국산업규격 종전 KS A 2163, 현행 
KS T 2027에 정의된 ‘산업용 랙’의 일종)은 화물의 보관 및 유통가공(포장·해체·재포
장 등) 등의 물류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류설비(장치)이고, 필요에 따라 기존 건축물에 
구조적 영향 없이 설치·해체·이전 등이 가능하며, 적층식 랙 자체만으로 토지에 정착
하거나 구조적으로 기존 건축물에 영속적으로 일체화 되는 구조물로 볼 수 없을 것이
므로 이를 상기 시설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산정 시 제외할 
수 있도록 운영(공장 등에 부속되는 창고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)하고 있음을 알려드
리며, 

  ㅇ 따라서, 적층식 랙의 경우 화물의 보관 및 유통가공(포장·해체·재포장 등) 등의 
물류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류설비(장치)로 사용되어야 할 것인 바, 그 외 타 용도로 
사용될 경우라면 적층식 랙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, 

  ㅇ 질의의 경우, 해당 구조물이 상기 규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
항은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에 대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
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 바,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, 군수, 구청장 
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

국토부에서도 적층식 랙을 물류설비(장치)인 경우만 인정하며 이를 
작업공간으로 사용하면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



2.경기도 고양시의 적층식 랙 설치 기준 사례



신고대상 건축물은 지하층의 높은 층고를 이용하여 이를 2층으로 나누어 
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 중 일부는 물품을 보관하는 곳으로 사용하고 있
지만 훨씬 넓은 면적을 수 많은 근로자들의 상시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
있습니다. 이는 분명하게 건축법을 위반한 것입니다.  

경기도 하남시의 적층식 랙 설치기준을 추가로 첨부합니다.  

3.의견
쿠팡의 적층식 랙에 대한 주장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국토부 회신 
내용의 앞부분만을 언급하고 있을 것입니다. 신고자도 적층식 랙에 대해 
국토부에 질문을 했을 때 상기 답변의 앞부분만을 회신 받았고 이 부분
만 본다면 적층식 랙이 위법인지 확신하기 어려웠습니다.

하지만 경기도 고양시, 하남시 등의 적층식 랙 설치기준을 검색을 통해 
확인하였고, 이를 다시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 추가적인 답변(중간부분)을 
확보할 수 있었습니다.

국토부는 적층식 랙이 물류설비(장치)일 경우에는 바닥면적으로 포함되지 
않는다고 하였습니다. 설비(장치)는 공간이 아닙니다. 쿠팡은 적층식 랙
을 물품보관을 위한 설비가 아닌 작업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였으며, 
이에 적층식 랙이 거실에 해당될 수 밖에 없으므로 바닥면적의 증가가 
불법적으로 이루어진것입니다. 

또한 현장을 살펴보면 기둥 부분은 이격되어 있지만 일부 벽 부분은 적
층식 랙의 바닥과 직접적으로 접합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
다. 다시 한 번 현장확인을 권고드립니다. 

이에 신고대상 건축물을 반드시 위법 건축물로 처분해야 한다고 강력히 
주장합니다. 


